
GIST AI융합학과 박사 졸업생 4명,
주요 대학 교수 잇달아 임용

- 중앙대·DGIST·조선대·광운대 조교수 임용… 인간 행동 예측, 공공 안전 등 AI 연구 성과 인정

- AI 연구 인력 대학 진출로 국내 AI 연구·교육 생태계 확장 기대

▲ (왼쪽부터) GIST 박진휘, 배인환, 김원, 박영재 박사졸업생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 임기철)은 AI융합학과 졸업생 4명이 최근 국내 주

요 대학 교수로 임용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용된 졸업생은 박진휘·배인환·김원·박영재 박사로, 각각 중앙대학교 첨단영

상대학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조선대학교 AI소프트

웨어학부, 광운대학교 정보융합학부에서 조교수로 임용돼 연구와 교육 활동을 시작

한다.

박진휘 교수는 GIST AI융합학과 석·박사통합과정을 통해 2025년 2월 박사학위를 취

득했으며, 같은 해 3월 1일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조교수로 임용됐다.

재학 중 컴퓨터 비전과 로보틱스 분야를 중심으로 영상 처리와 3차원 정보 복원을 

포함한 컴퓨터 비전 기술을 연구한 박진휘 교수는 센서 융합·환경 인지·궤적 예측 

등 다양한 응용 연구를 수행했다.

그는 “GIST에서의 경험은 문제를 끝까지 붙잡고 해결하는 힘과, 결과가 바로 나오

지 않더라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며 

“연구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인 만큼, 후배들도 자신만의 목표를 

향해 끝까지 나아가길 바란다”고 임용 소감을 전했다.

배인환 교수는 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AI융합학과

에서 2025년 2월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올해 3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전기

전자컴퓨터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됐다.



재학 중 컴퓨터 비전과 머신러닝 분야를 중심으로 인간 행동의 이해와 예측을 위

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컴퓨터 비전 분야 국제학술지《IEEE TPAMI》와 대표적 국제

학술대회 ‘CVPR’ 등에 총 14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특히 사람의 움직임을 수학적 모델로 분석하던 기존 인공지능(AI) 기술을 개선해, 

인간의 행동 습관을 파악하고 미래 행동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거대 언어 모델’ 기반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는 보행자 안전 확보와 인간처럼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인공일반지능(AGI) 기술 발전에 기여할 가

능성이 커 학계와 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배 교수는 “GIST는 빠르게 변화하는 AI 연구 환경 속에서 깊이 있게 몰입할 수 있

는 환경을 제공했다”며 “후배들도 다양한 연구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DGIST에서 인간의 시각·인지·행동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차세대 AI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원 교수는 2026년 3월 1일 조선대학교 AI소프트웨어학부(컴퓨터공학전공) 조교수

로 임용됐다.

그는 2020년 2월 GIST 융합기술학제학부에서 공학석사를 취득한 뒤 AI융합학과 박

사과정에 진학해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CI) 분야 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자율주행 차량에서의 인간-차량 상호작용(HMI) 설계, 발달장애 아동의 참여 

증진을 위한 인터랙티브 콘텐츠 개발 등 기술과 사회적 활용을 연결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재학 중 국제학술지 등에 총 5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활발히 

학술 활동을 펼친 김 교수는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연구진과의 국제 공

동연구에도 참여했다.

그는 “GIST에서의 연구 경험은 문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아이디어를 실제 시스템

으로 구현하는 과정 그 자체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후배들도 다양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문성을 차곡차곡 쌓고 의미 있는 연구 활동을 이어가길 바란

다”고 당부했다.

박영재 교수는 GIST AI융합학과 석·박사통합과정을 통해 2026년 2월 박사학위를 취

득한 뒤 광운대학교 정보융합학부 조교수로 임용됐다.



그는 컴퓨터 비전과 공익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Social Good) 분야 연구를 수행하

며 대표적 국제학술대회인 CVPR, NeurIPS, AAAI, ICLR과 국제학술지 《IEEE TPAMI》 

등에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특히 도시 환경에서 범죄와 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는 AI 모델을 개발해 공공 

안전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연구 성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2026년 2월)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 원장상을 수상했으며, 국제학술대회 ‘CVPR 2025’에서 ‘우수 논문 심사자

(Outstanding Reviewer)’로 선정돼 대규모 학술대회의 논문 심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기도 했다.

박영재 교수는 “AI의 판단 과정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설명가능 

인공지능(XAI)’을 기반으로 안전·재난뿐 아니라 복지·환경·교통·보건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로 연구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수 임용 사례는 GIST AI융합학과에서 성장한 연구 인력이 국내 대학으로 

진출해 연구와 교육을 이어가게 됐다는 점에서, 국내 AI 연구·교육 생태계 확장과 

인재 양성의 선순환에 의미를 더한다.

한편, 2020년 운영을 시작한 GIST AI융합학과는 기존 AI대학원과 융합기술학제학부

를 기반으로 출범해 최첨단 교육 프로그램과 산업·연구 연계를 통해 AI 분야의 융

합 인재를 양성해 왔으며, 현재까지 석사 109명, 박사 24명 등 총 133명의 연구 인

력을 배출했다.


